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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

식품위생법등의일반을개정하는법률(평성30년제46호)에의해식품기구및용기포장

규제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6월 1일에 도입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의해 식품 용기 및 용기 포장에 있어서 화학 물질의 안전성 담보는 한층 신뢰성 향

상이기대되고있다.

이 커다란 흐름에 있어서 다른 식품과 다른 독특한 규제가 모색되어진 우유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있어서도겨우변화가찾아오게되었다.

우유및유제품등의기구및 용기포장규격은지금까지우유및유제품의성분규격등에

관한 성령(쇼와 26년 후생성령 제 52호, 이하 우유 등 성령이라고 생략한다)에 의해 규제

되어 왔지만 2020년 12월에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쇼와 34년 후생성 고시 제370

호, 이하고시370호라고생략한다)에이행하여그역할을마쳤다.

여기서는 우유 용기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종이팩을 예로 들어 지금까지 소비자의 안전

성을지켜온우유등성령의용기포장규격에관하여그변이와일반사단법인일본우유용

기∙기기협회(이하협회라고생략한다)의관계에관하여소개하고자한다.

Ⅱ. 배경

우유의 위생 행정은 메이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용기가 규제되었던 것은 1885년

에 동경 경시청 본서가 우유 영업 대응 규칙을 개정하여 양철 캔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

시작이다. 또한 1927년 개정에 의해 익년 1928년부터 착색 병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종전을 맞이하면서 식품의 위생 행정은 후생성(현재의 후생 노동성)으로 이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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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에는 식품 위생법(쇼와22년 법률 제233호)가 공포되었다. 그리고 1951년에는

유등성령, 1959년에는 고시379호가 공포되었지만 고시370호는 모두 식품의 기구∙용

기 포장에 관한 규격 기준으로 유등성령은 지금까지 보다 더 엄격한 규격으로써 운용되

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용기는 유리병이었으며 종류별이나 제조일 등의 표시에 관해 극히 상세하게

정비되어 있었던 것도 이 때 이후이다. 경제 성장이 현저한 시대에 있어 우유 시장이 급

속도로 확대되면서 법령이 요구하는 위생면의 확보나 용기포장 규격의 통일 그리고 실

운용하기 위한 처리 대책이 업계에서 요구되어지도록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 임의 단체인 일본 우유 캡 협회가 1958년에 설립되어 그 대응으로

사단법인 전국 유전 용기협회를 거쳐 지금으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의 칼럼난에는 당시의 법 개정의 배경과 협회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Ⅲ. 종이팩의 등장

현재와 같은 폴리에틸렌 가공지를 사용한 종이팩이 일본에서 사용되어진 것은 1956년에

협동유업 주식회사가 삼각주 모양의 용기를 판매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チグ—

ラ∙ナッタ(치구라 낫타)용매가 발견되고 3년 후 고품질의 폴리에틸렌을 낮은 가격으로

대량공급하는것이가능하게되고얼마후의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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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유등의식품군과종이팩에사용가능한수지

식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내면이외)

유1군

①폴리에틸렌
②에틸렌 ∙ 1 ∙ 알켄
공중합 수지

③폴리에틸렌
④폴리프로필렌
⑤폴리아미드

유2군

지정 없음

①폴리에틸렌
②에틸렌 ∙ 1 ∙ 알켄
공중합 수지
③폴리에틸렌 프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④폴리프로필렌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⑤폴리스틸렌

식품에 직접 접촉 하는 부분 (내면)
※ 유등성령에서 식품규격 가운데 여기서 기재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재질의 규정이 없다

①폴리에틸렌
②에틸렌 ∙ 1
∙알켄 공중합 수지
③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①폴리에틸렌

②폴리에틸렌 ∙ 1 ∙ 알켄
공중합 수지
③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조제 성분

지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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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당시 유등성령에서는 우유 용기에의 원칙으로써 유리병만 인정되어 있었지만 토도부현

지사의 승인에 의해 특례적으로 다른 용기의 사용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이것이 신용기

의 규격 제작에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예외 승인 제도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제도는

1958년에 토도부현 지사로부터 후생 대신에 의한 승인으로 변경되게 되었지만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정비와 동반하여 레이와2년 후생 노동 성령 제194호에 의해 2020년에 폐

지되기까지유등성령의용기포장규격의개정에커다란공헌을해왔다. 

다시부연한다면유리병의규격뿐이었던것에서폴리에틸렌가공지를사용한용기포장규

격이 더해져 필요한 그 외의 수지가 추가되는 역사가 된 것이다. 우유의 용기포장 규격은

그성립에있어필연적으로포지티브리스트제조의형태가되었다.

Ⅳ. 유등성령에 있어서 종이팩의 규격화

지붕모양의 종이팩이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 채용되면서 유통망의 정비나 슈퍼마켓의

발전, 학교급식에우유보급등에맞춰종이팩은급속하게확산되었다.

예외 승인 제도에 의해 허가된 신 용기는 그때까지 유리병을 사용해온 우유나 우유 음료

등에이용되어그사용실적을높여서위생상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것이장기간에거쳐

확인되면 후생성은 규격의 재정리로 향했던 검토를 개시한다. 이때 협회에 대하여도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이 요청되어 요청서를 정리하여 후생성에 제출하였다. 관계있는 업계 단체

등의 요망도 합쳐서 검토된 결과 쇼와 54년 후생성령 제 17호에 의해 우유를 시작으로 한

유1군의용기포장규격이아래와같이개정되었다.

(1)유리병에있어서는구내직경20㎜이상의무착색, 투명한것이어야함

(2)폴리에틸렌 제 용기포장 및 폴리에틸렌 가공지제 용기포장에 있어서는 중금속, 증발

잔류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파열강도, 봉함강도 및 핀 홀의 각 시험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함

(3)폴리에틸렌 가공지제 용기포장에 있어서는 내용물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하[내면]

이라한다)이폴리에틸렌이어야함

(4)내면에사용하는폴리에틸렌은원칙적으로첨가제를사용하지않은것으로n-헥산유

출물, 크실렌가용물, 비소및중금속의각시험에적합한것이어야함

식품의 용기포장은 기술이 발전과 함께 다양화되어 규칙도 복잡화 하고 있다. 2020년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된 시점에서의 유등의 식품군과 종이팩에 사용가능한 수지

의관계를[그림1]에나타내었다. 폴리에틸렌제용기포장이나폴리에틸렌가공지제용기

포장이라고 하는 용어도 복수의 수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지금에서는 합성수지제 용기

포장, 합성수지가공지제용기포장으로변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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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우유용기에서다용되는폴리에틸렌에대해서는내용물에직접접촉하는부분에의

첨가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예외적으로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스테아린 산 칼

슘, 그리고이산화티탄의사용이허가될뿐이었다.

Ⅴ. 자주기준의 정비

예외 승인제도에 의해 폴리에틸렌 가공지제의 우유팩이 허가된 당시는 스카이브 가

공기술(식품에 수지이외의 부분이 접촉하지 않도록 붙인 부분을 일부 깎아서 종이의

단면을 접어 넣는 가공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었지만 종이의 단면이 노출하는

것은 위생상(또는 법률상)의 문제화 되지 않고 규격화 되었다. 유등성령에서는 [단

면]의 취급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 경위를 밟아서 법문에 넣은 것(ウ)

에 있어서 [내용물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내면)]에는 [단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 해석된다.

또한 쇼와43년경 식 제8306호에서는 폴리에틸렌 가공지제 용기포장의 운용상의 주의

로써 [폴리에틸렌 가공지라는 것은 폴리에틸렌 및 종이 또는 폴리에틸렌 종이 및 알미

늄박을 적층한 것이 되며 적층의 순서는 내면이 폴리에틸렌인 이상 어떤 순서이더라도

상관없다]라고 되어있으므로 [내면]은 적층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협회는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부분의 해석에 관해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경위를 확인하여 행정에 조회한 내용을 Q&A로써 엮어서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은 식품 위생법이 정한 범위에 있어서 사업자의 재

량에 맡기고 있지만 안전성이 손상 입히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룰은 필요하다.

히트씰에 의해 폴리에틸렌을 용착하여 밀봉하는 종이팩에 있어서 개봉성의 확보는 중

요한 과제이며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개봉구에 항 접착제를 도포하는 것으로 박리 성

을 부여하고 있다. 도포된 항 접착제는 재질규제의 대상에서 예외 되었지만 당초엔 각

사에서 각기 판단에 의한 배합을 궁리하였지만 종이팩이 시장에 침투하면서 각 방면에

서 항 접착제에 관한 질문이 쇄도하게 되었다.

여기서 관계하는 사업자가 모여 각사의 정보를 취합하여 후생성 지도하에 안전성을 배

려한 항 접착제의 자주기준의 검토를 개시, 1984년에 [유등용기포장의 항 접착제에 관

한 자주규제기준]을 발촉하게 되었다. 후에 이 자주기준은 1994년도의 후생과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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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비 보조금 사업에의해 수성용매를 사용한 것에서 안전성이 높은 항 접착제에의 개량이

검토되어 자주기준에 대한 새로운 견지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후생성(후생노동성) 이나 관계하는 행정과의 의견 교환이나 지도를 통해 법령

이 의도하는 바와 괴리가 커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자주기준은 정비되어 왔다.

Ⅵ. 고지370호에의 이행과 첨가제 개정

용기포장규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몇 건의 공적인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4년

도에서 2006년도에 거쳐 후생 노동 과학 연구비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행해져서 [식

품용 기구∙용기포장 및 유유아용 완구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에서 제기된 과제

의 대부분은 그 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제의 방법에 관한 검토 회](2012년

7월~2015년 3월)를 최초로 한 각 검토 회를 거쳐 2020년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

입에의 눈부신 마중물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협회에서도 연구협력자나 위원을 파

견하여 유등용 기구 ∙ 용기포장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연구 및 검토에 협력해왔다. 

연구가 개시된 당초부터 유등성령의 용기표장규격은 식품 분류와 포장과의 조합이 세

분화되어있어 번잡한 것이나 고시370호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난해한 것이 지적되었

으며 고시 370호와의 항목을 취급하여 정리되어야 하는 것은 과제가 되었다. 또한 수

지나 첨가제의 규제가 다른 식품용기포장과 비교하여 특히 엄격한 것도 국제 정합성의

시점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2012년 약사∙식품위생 심의회 식품 위생 분과회 기구∙용기 포장부

회의 검토결과를 가지고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에 맞춰 해석된 것으로 예상되지

만 최종적으로는 제도의 운용 개시 후 그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써 단계적으로 검토

가 진행되게 되어 레이와 2년 후생노동성령 제194호에 의해 유등성령의 용기 포장규

격이 폐지되며 동시에 레이와 2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380호에 의해 고시 370호의 용

도별 규격으로써 신설되게 되었다. 2020년 12월 4일 유등성령의 용기포장규격은 그

역할을 마쳤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일원화되는 것에 의해 이후 단계를 거치면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와 합하여 유등의 용기포장규격의 정리가 진행되는 것이 기대되며 신규물질의 리스크

평가나 포지티브 리스트의 재정리의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외 승인 제도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와의 정합성을 밟아서 소거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지나 첨

가제의 신청수단이 닫혀버렸다는 불합리도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포지티브 리스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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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정비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문제이지만 환경 문제나 우유의 소비량 저감 등 용기

포장을 둘러싼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 시기가 불명확한 규격의 가

늠치를 갖는 것에 대한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협회 내부에 있다.

여기서 협회는 관계하는 유업단체와 연계하여 선택적인 문제이며 비교적 정리하기 쉬

운 첨가제를 대상으로 유음료 등의 수지 용기에서 장기간 사용된 실적이 있으며 해외법

령에의 적합상황이나 독성 시험 등의 안전성 정보가 정리되고 있는 20여 개의 물질을

리스트 업 하여 유1군용기의 식품 접촉 수지에의 사용에 관해 우선적으로 리스크 평가

하고자 하는 취지의 요청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였다. 유등의 용기포장규격의 정리

가 언제가 될지 예측이 어려운 것에 더하여 예외 승인제도에 의한 등록의 길이 닫혀 버

린 것도 배려한 적극적인 검토가 추진된 결과 2021년의 제809회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첨가제의 사용은 식품안전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사람의 건강에 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분명할 때)에 해당하는 것의 판단이 주어졌다.

이상의 경위를 받아 2021년7월30일 업계 단체가 자주 기준에 의해 책임을 갖고 관리

하는 것을 조건으로 레이와3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 293호에 의해 첨가제의 사용이 허

가되게 되었다.

이 개정에 의해 예를 들면 유음료나 청량음료의 종이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마개를

그대로 우유팩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설계의 자유도가 넓어지는 것에 의해

다른 식품과의 포재 공용화가 실현되고 있다. 수지 규격의 정리 등의 과제도 남아있으

며 유등의 용기 포장규격의 수정은 시작된 상태이지만 우유의 소비량 확대 때문이라도

추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수정에 맞춰 커다란 진전이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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